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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참석 인원(주요 참석자 명단 및 인원 수 등)
-주요참석자: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권영걸 회장님,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정의철 학장님, 유인수 전동창회장님,서명덕 전상명대총장님 

-전시참여작가: 72명

2.행사 사진: 5장 

3.행사 개요(오프닝 행사 내용) 및 주요 내용(출품작 수 및 출품 인원 수)
- 행사개요: 

올해전시는 한울회가 걸어온 반세기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뜻 깊은 자리로 회원 72명의 작품과 함께 지난 마흔 여섯 해의 시간이 지나 50회의 역사를 담은 도록 자료가 함께 전시되어 관람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.

한울회는 ‘함께 하는 큰 울타리’라는 이름 아래 1980년 첫 전시(관훈미술관)이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여성 동문들이 예술로 마음을 나누며 이어온 전통 있는 예술 공동체이다. 오랜 시간 동안 동양화, 서양화, 조소, 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창작의 길을 함께 걸어왔다.

한울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선배님들과 후배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창립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금까지도 뜨거운 창작 혼을 보여주신 56-57학번 선배님(김시용, 김재임, 김지열, 정선화, 현숙자, 권녕숙, 이경자. . .)들의 존재는 우리 후배들에게 큰 힘이자 희망입니다.
작가들의 삶이 녹아 든 귀한 작품들이 “즐거운 동행”이라는 우리의 약속처럼, 전시장을 찾는 모든 분들이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. 작품 한 점 한 점에 깃든 회원님들의 열정이 관객들의 마음에도 따뜻하게 전달되기를, 또한  50회를 시작으로 더 많은 동문들의  참여로 활기찬 한울회가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.
라고 한울회 안말환회장은 감사의 인사를 하였다.	

4.기사에 인용할 수 있는 주요 발언

-서울대 미대 동창회 권영걸 회장님 : 
한울회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은 삶속에서 예술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것은 치열함의 또 다른 모습이며, 늘 깨어 있음의 결과인 것입니다. 그들의 작품을 보노라면 흐뭇함 속에 깊은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.
그들의 작품에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진지함과 단단한 구조입니다.

- 서울대 미대 학장 정의철 학장님 : 
한울회는 전시에 머물지 않고 사생 활동과 강연을 통해 창작의 깊이를 더하며 소통과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 왔습니다. 이러한 창조적 작가 정신은 우리 사회에 묵직한 울림을 전하며 , 이제 막 창작의 길에 들어선 후학들에게도 살아 있는 이정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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